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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사할린 한인  
영주귀국 주민들의 
여생을 지원하다”

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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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왕~ 할머니와 같이 걸어가는
손자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.

그런데 언뜻 두 분이
러시아어로 얘기한 것 같았어.

두 분 다 한국 분이신 것
같았는데

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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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하, 안녕하세요.
할머니께서는 사할린
영주귀국 주민이시라
   한국말을 잘 못 하세요.
      저는 할머니를
         돕고 있는 대학생
            봉사자입니다.

할머니, 안녕하세요?
요즘 이런 손자 보기 힘든데, 

좋으시겠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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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되신
아버지와 가족 분들이 생전에
고국을 많이 그리워하셨대요.

할머니께서도 부모님이
그리워한 한국만을 고국이라
여기시며 사셨고, 여기서는

기초수급자 생활을 하고 계세요. 
또 다시, 사할린에 남겨진 
가족을 그리워하시면서요.

우리 충남지역에도
200여 명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

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은
들었어요. 어릴 때 함께 가신
1세대 할머니이신 것 같은데,
그간 고생이 많으셨겠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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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도 말씀만 들었지 이렇게
직접 만나 뵌 건 처음이에요.

2022년 10월에
‘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

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’가 마련되었을 때 
이 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.

조례가 개정되면서
점점 노쇠해가는 어르신들의

걱정을 덜 수 있게
장례비를 지원하고

집중 거주지역에 쉼터를
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
  영주귀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

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.

다행이네요.
할머니 이제 걱정을 조금

덜하시겠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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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고맙습니다.
나는 한국 사람입니다.

할머니, 오래오래 건강하세요!
이 조례에 근거해 2024년에
사할린 영주귀국 의료비 지원
사업으로 2억 1천만 원 규모의

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.
심사에서 잘 통과될

겁니다. 그러길 바라고요!


